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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희 <오필리아의 모험_파르마의 빨간 구두> 오려낸 채색한 종이, 52×50cm, 2010

매체의 다양한 범위와 매체간 변주가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작품의 조각적 요소에 집중해 ‘옆으로 바라보기’를 통해 각 작가의 
독특한 면모를 모색해 본다. 오늘 날 미술작품은 작가의 작업적 
성격과 특징이 회화 미디어 설치 사진 등 특정 매체로 파악되고 
분류된다. 이것이 그 전면에 내세워진 한정된 인식이라면, 
전체적인 ‘조각적’ 요소에 집중하여 관찰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각 
작품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또다른 특징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장르의 경계를 확장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과 소통을 시도하는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예술장르를 포용하는 
새로운 예술의 방향을 가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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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연 <당구풍월(�×¨�)> 장지에 채색, 182×122cm, 2010

곽수연의 민화에서 보이는 다양한 사물과 동식물들은 조형적인 
형식으로 내러티브를 강조한다. 작가의 의미 전달 체계로 
만들어진 각 사물들의 관계와 배치는 마치 퍼즐과 같이 각 
조각(piece)이 하나의 커다란 서사적 조각(sculpture) 줄기를 
이룬다. 김나리는 ‘조각으로 환원된 회화’와 같은 작품을 선보인다. 
불안정한 형식과 자유로운 표면의 덩어리는 기괴함이 아닌 
아름다움이며, 조각(sculpture)에서 찾아낸 회화의 조각(-
piece)이다. 조종성의 산수화들은 작가의 이동시점에서 바라본 
집과 풍경이며 다양한 형태의 조각(sculpture)으로 재현된다. 
지민희는 서술에 대한 욕망을 문자 대신 미술적인 방법으로 
선보인다. 텍스트에 기인해 상상한 상황의 이미지를 오리고 
붙이는 방법으로 조합해 화면에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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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성 <이동시점으로 본 풍경> 장지 위에 먹, 122×74cm,2009

김나리 <종이꽃> 세라믹, 33×29×43c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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